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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권 외교참사 정치탄압 규탄문] 

“윤석열정권의 외교참사 정치탄압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은 어디까지인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위기가 나라의 경제 체력을 갉아먹고 있다.
국민은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라는 최악의 ‘경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 
주식은 곤두박질치고, 환율은 연일 하늘을 뚫을 기세이다. 
중소기업은 줄도산이 목전이고, ‘영끌’한 국민은 애간장만 녹아내린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 정부 출범 단 4개월만의 일이다. 

민의의 전당 국회는 20여년만에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가결시켰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외교가 곧 경제이다. 
윤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외교 신뢰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전대미문의 외교대참사는 다시 경제참사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IRA는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 
세계무대를 주름잡던 우리 기업의 손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국민과 기업이 떠받쳐야 하는 작금의 상황에 분노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국민과의 정면 대결을 택했다. 
대통령은 민의를 받든 국회의 결단을 단 하루도 숙고하지 않았다. 
국민 열에 일곱은 ‘해외 순방이 잘못’이라고 평가했다. 
최악의 국정지지도에도 대통령은 또다시 오만과 독선의 마이웨이를 선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거부권 행사도 모자라 감사원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부당조사를 개시했다. 
감사원의 직무 범위를 한참 벗어난 비정상적인 행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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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부당조사를, 
수세에 몰린 정권이 국민의 눈돌리기용으로 택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한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정권 출범과 동시에 

없는 잘못도 만들겠다는 각오로 검찰이 집요하게 수사 중인 사건이다. 
검찰의 먼지털이식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도 바라던 대로 안 되니, 
이제는 감사원까지 동원해서 털어보겠다는 계산 아닌가. 

이는 ‘문재인 죽이기’, ‘전 정부 괴롭히기’에 불과하다. 

국민이 묻는다. 감사원의 선을 넘는 불법행태의 배후는 누구인가. 
감사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당사자는 누구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답하라. 

헤아릴 수 없는 정권의 무능을 ‘문재인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로 가리려는 윤석열 정권의 계획은 필패이다. 
우리 국민은 결코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규탄한다. 

1. 외교참사, 경제참사 대통령은 사과하라!   
2. 민생 외면, 정치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3. 정치감사, 야당탄압 감사원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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